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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competence and field adaptation in newly graduated nurses.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13 nurses from four tertiary hospitals who had less than 12 months of nursing experience. Data were collected during 
January and February, 2013.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path analysis with the SPSS/WIN 21.0 and AMOS 21.0 
programs. Results: The mean score for clinical competence was 2.85±0.25, for professionalism, 3.10±0.30, and for 
field adaptation, 2.79±0.37.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competence and field 
adaptation. Also, professionalis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ield adaptation. Professionalism showed mediating 
effects between clinical competence and field adaptation. Improvement of clinical competence increased pro-
fessionalism and the increased professionalism raised the field adaptation. Conclusion: Based on these findings, 
orientation programs including strategies to increase professionalism, should be established to promote effective 
field adaptation in newly graduated nurses. These orientation programs can strengthen professionalism, the media-
tor between clinical competence and field adaptation in newly graduated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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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다수는 간호사에 의해 이

루어지며, 양질의 간호 제공을 위한 숙련된 간호 인력의 확보

는 병원 경쟁력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러나 병원간호사회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184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간호사 이직률

은 평균 18.5%(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1)였으며, 

Brewer, Kovner, Greene, Tukov-Shuser와 Djukic (2012)

은 12개월 이내의 신규간호사 이직률을 18.1%로 보고하였다. 

간호사의 이직은 간호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여 환자 간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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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과 의료서비스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규간호사 채용을 

포함한 비용부담을 야기한다(Brewer et al., 2012). 이직률은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에서 높았으며(Trepanier, Early, Ul-

rich, & Cherry, 2012), 임상경력기간이 짧을수록 이직의도

가 높았다(Kim et al., 2009). 

신규간호사의 이직은 현장적응과 의미 있는 관련성을 가진

다.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도가 높으면 이직률은 유의하게 낮

았으며(Ji, 2009) 임상 현장 부적응은 조기이직으로 연결되므

로(Yoon & Kim, 2006) 이직관리를 위해서는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장적응 관련 요인으로 가장 흔히 거론되는 것은 임상수행

능력이다. Choi (2004)는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을 위해서 임

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지식과 기술에 가장 많은 가중치

를 부여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간호사의 임상수행

능력의 결여는 간호 현장 부적응을 초래하여 이직으로 연결된

다(Byeon et al., 2003; Wanberg & Kammeyer-Mueller, 

2000). 신규간호사의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병원조직 사

회화 과정은 임상수행능력을 포함하는 교육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Ji, 2009) 국내 병원간호사회에서 출간한 ‘신규간호사

교육지침서’(Hospital Nurse Association, 2010) 역시 임상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이, 그 내용의 주를 이루는 등 

현장적응과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성은 널리 인지하고 활용

되고 있다. 

임상수행능력과 현장적응 간의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임상

수행능력의 향상이 현장적응이라는 결과를 항상 가져오는 것

은 아니었다. Currie (1994)는 신규간호사의 간호사 이행 프

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임상수행능력 외에도 신규간

호사의 가치, 전문직 개발 등에 대한 태도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Lee (2007)는 현재 간호조직에서 신규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으로 다루는 업무수행능력 외의 또 

다른 특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간호 전문직 특성 및 

조직 특성이 신규간호사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에 주

목하고 있다. 간호학자들은 간호전문직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

해 행위나 태도와 관련된 속성으로 전문직업성을 측정하여 왔

다(Castell, 2008; Parry, 2008; Wynd, 2003). 전문직에 대한 

소명감, 자기통제에 대한 신념, 자율성, 전문성,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전문직업성은, 이직 및 신규간

호사 부족 문제가 몇 몇 건강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건강

관리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이

슈이다(Baek & Kim-Godwin, 2004; Wynd, 2003). 

간호사들의 임상간호경력이 길수록 전문직업성이 높았고

(Kim-Godwin, Baek, & Wynd, 2010) 전문직업성은 재직의

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8). 

병원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이 높을수록 현장적응과 관련된 직

무몰입, 조직몰입이 높고 이직의도가 낮았으며(Han, Sohn, 

Park, & Kang, 2010; Yoon & Kim, 2006), 전문직업성이 직

무만족과 재직의도에 영향을 주었다(Lee, 2007; Wynd, 

2003). 병원간호사의 조직사회화는 병원 조직에서의 현장적

응을 의미하는 것이며, 간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화된 

지식, 기술, 태도, 가치, 규범을 내면화하고 발달시키는 과정

이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조직사회화는 전문직업성의 개념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병원 현장적응에 대한 전문직업성의 관련

성을 유추할 수 있다.

전문직업성은 임상수행능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다(Kim, 2008; Kwon, Chu, & Kim, 2009). 임

상수행능력은 직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며(Choi, 2004), 전문지식과 기술이 전문직 특성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전문직 특성이 반영되는 전문직업성에 대한 임상수

행능력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직은 현장적응과 관련이 있으며, 신규간호사

의 현장적응은 임상수행능력에 큰 비중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

나, 신규간호사의 이직 문제는 간호인력 관리의 중요한 이슈

이다. 따라서 신규간호사의 이직예방과 현장적응을 위해서는 

최근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전문직업성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과 현장적응의 관계에서 전문직업성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 이직의 주요 요인의 하나인 현

장적응 및 이와 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임상

수행능력, 이들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전문직업성에 의해 어떻

게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는, 전문직업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

고자 하며, 이는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 및 이직 예방 프로그

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전문직업성, 및 현장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에 대한 임상수행능력 및 전문직

업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과 현장적응의 관계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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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직업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한다. 

3. 용어정의

1) 신규간호사

간호의 숙련성에 따라 초심자(간호학생), 신참자, 적임자, 

숙련가, 전문가의 5단계 중 가장 숙련성이 낮게 평가되는 간호

사를 말한다(Benner, 1984).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면허소지

자로 당해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후 

병원에서 12개월 미만의 실무경력을 가진 간호사를 말한다

(Byeon et al., 2003).

2)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사가 임상실무현장과 관계없이 간호

사에게 공통적이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간호업무를 수행하

는 능력으로(International Council of Nursing, 2003 as 

cited in Son, Park, Kim, Lee, & Oh, 2007) 본 연구에서는 

Son 등(2007)이 개발한 간호실무 수행능력 측정도구로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전문직업성

전문직업성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갖는 

인식, 태도나 믿음으로(Hall, 1968) 본 연구에서는 Hall (1968)

이 개발한 Professional Inventory Scale (HPI)을 Baek과 

Kim-Godwin (2007)이 한글표준화한 것을 본 연구대상자에 

맞게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현장적응

현장적응은 조직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에 필요한 가치관 

및 기대되는 행위, 조직 내 사회적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Sohn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Sohn 등(2008)에 의해 

개발된 신규간호사의 현장 적응 측정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

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과 현장적응의 관계

에서 전문직업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관계조

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일개 광역시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4곳과 일개 도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1곳에 근무하는 경력 

만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이다. 자료수집은 2013년 1월 12일

부터 2013년 2월 12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 분석에 이용

된 표본 수 213명에 대해 사후 검정력 분석을 한 결과 유의수

준 ⍺=.05, 효과크기 f2=.15, 현장적응에 대한 독립변수 2개

를 고려하여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변량 회귀분

석에서의 검정력(1-β)는 .99로 나타났다. 

3. 연구도구

1)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Kim (2006)의 핵심간호능력 중심 간호학 

실습 교육목표를 기반으로 Son 등(2007)이 개발한 간호실무 

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6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7개 하부 핵심능력은 정보수집 5문항, 기본간호 수행 24문항, 

의사소통 4문항, 비판적 사고 6문항, 교육 및 지도력 9문항, 관

리능력 11문항, 전문직 발전태도 및 실천능력 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의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전혀 할 수 없다’ 

1점에서 ‘매우 잘 할 수 있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

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Son 등

(200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2였

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2) 전문직업성 

전문직업성 측정은 Hall (1968)이 전문직업을 대상으로 개

발한 Professional Inventory Scale (HPI)을 Snizek (1972, 

as cited in Baek & Kim-Godwin, 2007)이 수정하고 Baek

과 Kim-Godwin (2007)이 한글표준화한 것을 본 연구대상자

인 간호사에 적절하도록 전문가 타당도 조사를 통해 내용타당

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가 80 이상으로 나타난 20문

항을 이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

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업성이 높음을 의

미한다. Baek과 Kim-Godwin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70이었다. 

3) 현장적응 

현장적응은 Sohn 등(2008)이 개발한 신규간호사의 현장

적응 평가도구를 이용하였다. 평가영역은 총 4개 영역 10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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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

터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현장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Sohn 등(200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9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

년 1월 12일부터 2013년 2월 12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진행

을 위해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IRB 번호: 

E-2013052) 후 일개 광역시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전수인 4

개 병원과 일개 도의 상급종합병원 1개 간호부에 연구계획서

와 함께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협조를 받았다. 연구대

상자 선정은 해당 병원의 간호부와 협의 후 편의추출하였다. 

연구의 목적, 방법, 참여의 자발성 및 철회의 자율성, 정보의 

비 유지 등을 알리고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자에게 서면동의

서를 받았다. 설문조사 가능한 인원 수 만큼 해당 책임자가 설

문지 부수를 요청하였으며 전체 250부를 연구자가 전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회수용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우편을 통해 연

구자가 직접 회수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참여를 원하지 

않는 자와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총 213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 .05에서 양측검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수행능력, 전문직업성 및 현

장적응은 연속변수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를, 범주형 

변수는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 전문직업성 및 현장적응 간

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

하였다. 

임상수행능력과 현장적응의 관계에서 전문직업성의 매

개효과 분석은 경로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임상특성

연구대상 신규간호사의 성별 분포는 여자가 전체의 94.4%

였다. 평균연령은 23.93±2.39이었으며, 20~29세가 95.3%

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교육정도는 학사가 63.8%, 전문학사 

34.7%, 석사 이상이 1.4%였으며, 미혼이 96.7%의 분포를 보

였다. 임상특성을 살펴보면 발령일자와 무관하게 전체 신규간

호사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신규간호사 오리엔테이션 과

정을 받은 자가 88.3%였고, 10.8%는 단체 오리엔테이션 과정 

없이 개별적으로 발령을 받은 근무지에서만 받았다. 신규간호

사 교육 시간은 4주 미만이 62.9%, 5~8주는 32.4%, 9~14주

는 2.3%, 13주 이상이 2.3%였다. 근무부서는 내과계 병동이 

33.3%, 외과계 병동이 29.6%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월 보수

는 150~199만원이 55.9%의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았고, 간

호학과 지원동기는 취업 보장 때문이라는 간호사가 35.7%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시절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중정도라는 간

호사가 56.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1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DS

Gender Male
Female
No response

 11
201
 1

(5.2)
(94.4)
(0.5)

Age (year)* 23.9±2.4

20~29
30~39

203
 10

(95.3)
(4.7)

Education level College diploma
Bachelor
Master or above

 74
136
 3 

(34.7)
(63.8)
(1.4)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No response

206
 5
 2

(96.7)
(2.3)
(0.9)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um in 
nursing students

 

Unsatisfied
Moderately 
Satisfied
No response

 27
120
 63
 3

(12.7)
(56.3)
(29.6)
(1.4)

Receive group 
orientation by 
nursing division

No
Yes
No response

 23
188
 2

(10.8)
(88.3)
(0.9)

Duration of job 
orientation

(weeks)

≤4
 5~8
 9~12
 ≥13

134
 69
 5
 5

(62.9)
(32.4)
(2.3)
(2.3)

Work place Medical ward
Surgical ward
Pediatrics ward
Intensive care unit
Emergency room
Operating room
Others

 71
 63
 6

 38
 12
 14
 9

(33.3)
(29.6)
(2.8)
(17.8)
(5.6)
(6.6)
(4.2)

Pay (10,000 won) 100~149
150~199
200~249

 33
119
 61

(15.5)
(55.9)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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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Predictor Variables (N=213)

Path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SMC

Clinical competence → Professionalism .33 (.002) .00 .33 (.002) -

Professionalism → Field adaptation .59 (.002) .00 .59 (.002) .108

Clinical competence → Field adaptation .09 (.112) .19 (.002) .28 (.003) .392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2. 신규간호사들의 임상수행능력, 전문직업성 및 현장적응

대상자들의 임상수행능력은 1~4점의 범위에서 평균 2.85

점이었다. 전문직업성은 1~5점의 범위에서 평균 3.10점이

었으며, 현장적응은 1~5점의 범위에서 평균 2.79점이었다

(Table 2). 

3. 신규간호사들의 임상수행능력, 전문직업성, 현장적응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의 임상수행능력과 현장적응의 관계에서 전문직

업성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인 세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신규간호사들의 임상수행

능력과 전문직업성(r=.33, p<.001), 임상수행능력과 현장적

응(r=.28, p<.001), 전문직업성과 현장적응(r=.62, p<.001)

은 각각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4. 임상수행능력에서 현장적응의 관계에서 전문직업성의 

매개효과

임상수행능력에서 현장적응의 관계에서 전문직업성의 매

개효과 분석을 위한 세 가지 변수 간 경로를 보면, 임상수행능

력에서 전문직업성으로의 경로에서는 간접효과 없이 직접효

과가 유의하여(β=.33, p=.002) 총 효과가 유의하였으며(β= 

.33, p=.002), 전문직업성에서 현장적응의 경로에서도 간접

효과 없이 직접효과가 유의하여(β=.59, p=.002) 총 효과가 

유의하였다(β=.59, p=.002). 임상수행능력에서 현장적응으

로의 경로에서 직접 효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으나(γ= 

.09, p=.112) 전문직업성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가 유의

한 영향(γ=.19, p=.002)을 미쳐 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여(γ=.28, p=.003)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9.2%였다(Table 4).

논 의

신규간호사들이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이직으로 연

결된다. 본 연구자들은 최근 간호 영역 확대의 사회적 요구에 

따른 간호 수요의 증가로 신규간호사의 이직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이직을 초래할 수 있는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 

연구를 시도하였다. 신규간호사 교육에서 가장 흔히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임상수행능력의 현장적응에 

대한 관계에서, 전문직업성이 그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를 검토하였다. 

신규간호사인 본 연구대상자들의 임상현장적응은 1~5점

의 범위에서 2.79점으로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Ji 

(2009)의 연구에서 재직하고 있는 1년 미만 신규간호사들의 

현장적응 점수 2.95점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Ji (2009)

의 연구는 15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

고,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환자의 중증도가 더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특성상 본 연구의 

간호사들이 현장적응을 위한 더 많은 영역의 역할과 능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환자 중등도 이외의 

다른 영향 요인도 있을 수 있으므로 하나의 연구 안에서 다양

한 병원 규모별로 현장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N=213)

Variables  M± SD  Min  Max Range

Clinical competence 2.85±0.25 2.17 3.75 1~4

Professionalism 3.10±0.30 2.05 3.95 1~5

Field adaptation 2.79±0.37 1.74 3.77 1~5

Table 3.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213)

Variables

Clinical 
competence

Professional-
ism

Field 
adaptation

r (p) r (p) r (p)

Clinical competence 1

Professionalism .33 (＜.001) 1

Field adaptation .28 (＜.001) .62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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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들의 임상수행능력은 평균 2.85점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800병상 이상의 대학

병원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hin, Lee와 Lim (2010)의 

2.83점과 유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임상수행능력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71.25점으로 임상 면허 간호사로서

는 만족스러운 점수가 아니었다.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하

여 관찰 위주의 임상실습을 포함한 간호대학생들의 교과 과

정과 수업방법 개발 및 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다

고 본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전문직업성은 1~5점의 범위에서 평균 

3.10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 (2010)의 연구

결과인 임상간호사의 전문직업성 점수 3.65점이나 Han 등

(2010)의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직업성 3.24점보다 

낮았다. 이는 직위가 높을수록 전문직업성은 유의하게 높았음

(Han et al., 2010)을 감안할 때, 본 연구대상자들은 병원에 

취업한 지 1년 미만인 신규간호사들이며 Lee (2010)와 Han 

등(2010)의 연구대상자들은 일반 간호사와 관리직도 포함되

는 간호사 전체인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대상 신규간호사들에서 임상수행능력이 높을수록 

현장적응 점수도 높아 정적인 상관성을 가졌는데, 이는 Son, 

Koh, Kim과 Moon (2001)의 결과나 현장적응이 간호사들의 

임상수행이 포함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Wanberg

와 Kammeyer-Mueller (200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신규간호사는 임상간호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예비교육의 필

요성을 절감하였고, 병원에서 신규간호사의 입사충격으로 인

한 부적응을 최소화하고 병원 조직 내부자로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간호 임상 수행을 포함하는 직무 교육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Ji, 2009)는 것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

지하는 것이다.

신규간호사들의 전문직업성은 현장적응과 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적응을 잘할수록 이직률은 

낮다는 것이나(Ji, 2009), 전문직업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진다는 결과(Han et al., 2010)와 함께 신규간호사의 이

직 및 현장적응 연구에서 전문직업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주

요 변수임을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현장적응과의 단변량 분

석 결과에서 임상수행능력과 현장적응의 피어슨 상관계수가 

.28 (p<.001)인데 반해 현장적응과 전문직업성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33 (p<.001)으로, 전문직업성이 임상수행능력

보다 현장적응과 더 높은 관계성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전문

직업성이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 중재연구에서 임상수행능

력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신규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은 임상수행능력과 

현장적응 간에 매개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상수

행능력과 현장적응의 관계에서 전문직업성이 인과경로 사이에 

놓여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업성이 

커지고, 전문직업성이 높을수록 현장적응 정도가 높았다. 임상

수행능력이 전문직업성에 미치는 영향은 수술실 간호사들의 

업무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업성이 높았다는 Hwang 

(2012)의 연구결과나 임상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이 높을수록 

간호업무수행 정도가 높았던 Kwon 등(2009)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그러나 Hwang (2012)이나 Kwon 등

(2009)의 연구결과는 상관관계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문직

업성이 선행하는 요인인지 혹은 종속하는 요인인지 밝힐 수 

없었지만 본 연구는 임상수행능력이 전문직업성에 선행하는 

요인이었으므로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통해 전문직업성 강

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전문직업성이 매개변수로서 현장적응의 선행요인으로 나

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에서 전문직업

성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신규간호사의 적응과 

이직예방을 위해서 임상수행능력의 향상뿐 아니라 전문직업

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때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해 볼 수 있다. 일반 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이 책임간호사나 

수간호사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는데(Han et al., 

2010; Kwon et al., 2009)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에 전문직

업성이 선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신규간호

사의 전문직업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이 신규

간호사의 이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사의 전

문직업성은 간호사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갖는 인식, 태도나 믿

음이다(Hall, 1968). 인식, 태도, 믿음, 가치 및 믿음 등은 단기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시적이지 않지만 본 연

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중요성은 신규간호사 단계에서 꾸준히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전문직업성의 이러한 매개효과는 신규

간호사의 현장적응 사정과 분석 시 임상수행능력 외에 전문직

업성도 함께 검토하고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간

호영역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따라 간호사들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신규간호사에서도 전문직

업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을 의미하는 것이다(Wynd, 2003). 

현장 적응은 간호사 개인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신규

간호사가 현장 적응하는 초기과정에서 형성된 조직의식, 태

도, 학습 및 행동 등은 전 경력과정에 반영되어 영향을 주므로

(Ji, 2009) 간호조직 차원에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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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요성으로 신규간호사 현장적응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나 

실행되고 있는 실무 프로그램 외에도 지속적인 탐색과 분석

을 통한 근거기반 프로그램 개발과 검증이 지속되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는 간호부의 편의 추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대

상자 선정의 한계와 임상수행능력이 자가보고형으로 측정되

었다는 제한점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확대해석에 신중을 기해

야 한다. 하지만 임상수행능력과 현장 적응 간의 상관관계 확

인에 국한하지 않고, 간호사의 전문직업성이 임상수행능력과 

현장적응 사이의 인과성 경로에 있음을 밝힌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기존의 신규간호사 교육은 직무 지식과 

기술, 행정 및 병원조직의 규정 등 조직 중심 혹은 의료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 

자율성,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 전문성 등의 하부 영역이 포함

된 전문직업성 강화를 반영하는 간호사 개인 특성 강화 교육

도 부가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전

문직업성 강화를 위한 간호사 중심의 교육이 궁극적으로는 의

료소비자 및 조직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신규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과 현장적응 사이의 관계에서 전문직업성의 역

할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관계조사연구로 213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임상수행능력은 현장적응과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전문직업성은 현장적응과 

정적인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전문직업성은 임상수행능력과 

현장적응 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과 현장적응의 관계에서 전문직업성이 인과경

로 사이에 놓여 신규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전문

직업성이 커지고, 높아진 전문직업성은 현장적응 정도를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보

고된 현장적응에 영향을 주는 임상수행능력과 현장적응, 전문

직업성과 현장적응, 그리고 임상수행능력과 전문직업성에 대

한 개별적인 단순 상관관계에서 임상수행능력의 현장적응에 

대한, 전문직업성의 기전적 역할의 확인을 통해 이후 신규간

호사의 현장적응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과학적이고 근거중심

적 접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직업성을 포함하는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 프로

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전체 간호사 재직 기간 동안 적응이 요구되는 각 단계별 혹은 

근무기간별 임상수행능력과 현장적응 간의 관계에서의 전문

직업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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